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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국제】농구부가 최근 홈 2연전

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‘2025 

KUSF 대학농구 U-리그’ 6위에 랭

크됐다.

지난달 29일 명지대를 상대로 

64-61로 승리를 챙겼지만, 지난 6

일 연세대에 71-90으로 패배했다. 

다만, 중국 Sias대학 초청 대회로 해

외에 다녀온 피로도를 감안하면, 귀

중한 1승을 챙긴 셈이다.

대학농구 U-리그는 정규시즌 8

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. 우

리학교는 지난해 14경기에서 8승 6

패를 기록하며 6위로 플레이오프에 

진출했다. 다만, 3위 건국대를 상대

로 8강에서 76-77로 패하며 4강 진

출에는 실패했다.

현재 순위는 6위지만, 4위를 노려

볼만하다. 고려대와 연세대가 나란

히 9경기 전승을 기록 중이고, 그 아

래 성균관대가 7승 2패 단독 3위로 

3강 구도가 잡혔다. 우리학교는 4위 

중앙대, 5위 한양대와 같이 5승 4패

를 기록 중이다. 순위 싸움이 치열

한 가운데 시즌 종료까지는 7경기

가 남았다.

올해 목표는 ‘결승 진출’이다. 김

현국 감독은 “작년에는 4학년 없이 

경기했기 때문에 전력에 아쉬운 점

이 많았다”며 “올해는 꼭 결승까지 

진출하고 싶다”고 말했다. 시즌 중

반이 넘어가면서 변수는 역시 부상

이다. 김 감독의 걱정은 무엇보다 

에이스 포워드 배현식(스포츠지도

학 2024) 선수의 부상이었다.

농구부는 배 선수가 지난 4월 건

국대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

위기를 겪었다. 배 선수는 “부상 이

후 아직 100%는 아니지만 재활을 

꾸준히 해서 70% 정도 올라왔다”고 

전했다.

그래도 최근 승리한 명지대전에

서 30분 35초를 소화하며 13득점 

10리바운드 4어시스트 활약으로 컨

디션을 되찾고 있다. 연세대전 역시 

27분 55초를 뛰며 9득점 9리바운드 

4어시스트를 올렸다. 돌아온 에이

스에 더해 선수들이 골고루 골 맛을 

보고 있다. 지난 연세대전에서는 패

했지만, 배 선수에게만 득점이 쏠리

지 않고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

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

다.

향후 분수령은 오는 11일에 열리

는 건국대전, 9월에 있을 중앙대전

이다. 순위가 맞물려있는 팀과의 경

기를 확실히 잡아야 플레이오프에

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

문이다. 배 선수는 “초반에 이길 수 

있는 경기를 못 잡아서 지금부터는 

모든 경기가 중요하다”며 “당장 있

는 건국대전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

있어 중요한 경기고, 남은 경기에서 

최대한 패배하지 않겠다”고 다짐했

다.

농구부 홈 2연전 1승 1패, 목표 4위까지 건국대·중앙대 넘어야

농구부가 최근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는 ‘결승 진출’이다. � (사진=농구부 프런트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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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국제】축구부가 ‘2025 KUSF 대

학축구 U-리그’ 4권역에서 첫 4경

기 2승 2무를 거두며 6개 대학 중 2

위를 달리고 있다.

지난달 18일 강원한라대와의 첫 

경기 2-2 무승부를 시작으로 용인

대전 2-2 무승부, 전주대전 1-0 승

리, 광운대전 2-1 승리로 무패 행진

을 이어가고 있다. 승점 9점을 쌓은 

1위 울산대와는 승점 1점 차다.

2020년대에 들어와 축구부의 성

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. 정규리그 

성적이 좋은 팀끼리 맞붙는 ‘왕중왕

전’에 최근 4년 연속으로 나서지 못

했다. 2017년부터는 4년 연속 왕중

왕전에 진출했고, 마지막 왕중왕전

이었던 2020년에는 정규리그 9팀 

중 3위로 진출해 4강까지 올랐던 강

팀이었지만 흐름이 꺾였다.

올해는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본다. 

주장 이호연(스포츠지도학 2023) 

선수는 “올해 U-리그 정규리그 무

패 우승과 오는 추계대회 우승이 목

표”라며 “왕중왕전에 진출해 부상

자들과 함께 왕중왕전을 뛰고 싶

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전술의 방향 아

래 하나 된 뜻으로 경기하는 단합력

이 초반 상승세의 비결”이라고 설

명했다.

올해 축구부는 5-2-3 포메이션

을 사용 중이다. 양쪽 측면 수비수

들이 높은 위치 선정을 통해 공격에

서는 수적 우위를 만들고, 수비 시

에는 10명 모두 약속된 위치에서 상

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 중이다. 

이 전술로 4경기에서 5골을 넣고 2

실점을 내주며 +3이라는 좋은 득실

을 기록 중이다.

전주대전 결승골로 팀의 첫 승을 

이끈 공격수 강산(스포츠지도학 

2022) 선수는 “새로운 코치님들이 

들어오시면서 팀을 바꾸려고 하시

는 게 보였다”며 “우리 또래부터는 

프로팀에도 계속 가다 보니 선수들

이 동기부여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하

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정규리그가 10월까지 이어지기 

때문에 길게 봐야 하지만, 시즌 초

반인 현재 1위 울산대와 2강 구도를 

형성했다. 승점 차는 1점뿐이기 때

문에 오는 13일 열리는 울산대와의 

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위로 올라설 

수 있다. 이 선수는 “리그 1위를 다

투고 있는 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상

한다”며 “이 경기를 통해 1등으로 

치고 나가기 위해 선수들 모두가 책

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”이

라고 다짐했다.

축구부 시즌 첫 4경기 무패

“정규리그 무패 우승 목표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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